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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bras 노조 “8월 파업 돌입”
7월14일 캄포스만 근로자 시한부 파업 … 브라질 석유 80% 생산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Petrobras 노조가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8월 초 전국

적인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etrobras 노조는 “회사측이 7월24일까지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으면 8월5일부터 5일간 생산활동 중단을 

포함하는 전국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Petrobras 본사가 위치한 리우 데 자네이루 주 캄포스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7월14일 새벽 0시부터 시한

부 파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측이 대체인력 투입 등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전체 42개 광구 가운데 4곳을 제외하고는 생산활동이 정상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포스만의 석유 생산량은 브라질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으로 지금까지 하루평균 석유 생산량이 13만6000배럴 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으며, 파업이 7

월1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생산량 감소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Petrobras의 하루평균 석유 생산량은 180만-200만배럴 수준이다.

회사측은 30일분의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광구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공급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Petrobras 근로자들이 전국 파업에 들어가면 국제유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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